
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

제    안    설    명

○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소개한 「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

청원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○ 최근 저출산‧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가 우리사회 가장 큰 과제로

떠오른지 오랩니다. 인구감소는 영유아수와및 학령인구 감소에

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교사정원, 유아시설 규모도

감축‧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, 향후 교‧보육계 역시 큰 어려움에

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

○ 특히 제 지역구인 강북은 출생률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

영유아의 교‧보육을 담당하는 일선 유치원, 어린이집이 벌써부터

상당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, 낮은 충원률로 폐원하는

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
○ 실제 강북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.647명으로, 서울시

자치구 25개 구 중 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며, 전년도 대비 합계

출산율 감소율은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강북구에 소재한 국공립‧민간어린이집의 충원율은 85%

불과한 실정이며, 강북구 사립‧병설‧법인 유치원의 충원율 역시

76.15%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○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

10월 , 강북구에 176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86억 원 규모의

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며, 관련 절차를 거쳐 6~7월

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

○ 어린이집, 유치원 등 기존 유아시설을 통해 영유아들을 충분히

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

인프라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, 신설 유치원이 소재한

지역의 영유아에게만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이 제공되는

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○ 이에 강북구 우이유치원의 착공은 보류하고, 관련 예산을 통해

강북구 영유아, 취학 아동들이 보다 보편적인 교육혜택을 누릴 수

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, 기타 자세한

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